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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는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해결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광우병 
선동’이나 전자파가 참외까지 오염시킨다는 ‘사드전자파 괴담’, 사참위와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도 
밝히지 못한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괴담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사정은 말할 것
도 없고 천일염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횟집 손님도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과학
적 근거도 없이 위험을 과장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태평양을 돌아 수 년 뒤에야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 그때 쯤이면 삼중수소 
농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 된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오
염수가 태평양에 방출됐으나 한국 해역에서는 유의미한 방사능 증가가 없었다고 한다. 사실 방류수
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보다 방류수가 먼저 도달하는 미국, 캐나다 등 국가가 먼저 반대하고 나서야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

   오히려 중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원전들이 배출하는 삼중수소량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달한다. 이 삼중수소는 후쿠시마의 경우와 달리 서해로 곧바로 들어온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문제
삼으면서 중국 방류수는 묵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필
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정치권도 이 문제를 이용하기보다는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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